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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비자들에게 각광받는 유기농분유

･  중국 유기농분유시장 규모가 향후 3년 내에 100억 위안(

약 1조 6,4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3년

간 오프라인 유기농분유 매출액은 해마다 47%의 증가

율을 나타냈으며, 연도별 매출액은 2016년 18.2억 위안(

약 2,975억 9천만 원), 2017년에는 26.7억 위안(약 4,365

억 원)을 기록했으며 2018년에는 39.2억 위안(약 6,408

억 5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유기농분유시장은 중국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떠오른 

신(新)시장으로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천

연, 희소성, 안전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앞세우며 소비자

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새로운 판매포인트로 
부상한 유기농분유

청뚜지사

･  티몰에서 판매되는 Nestlé Zhuo 제품을 예로 들면, 일

반분유시리즈(900g) 세 가지 제품은 각각 225위안(약 

3만 7,000원), 188위안(약 3만 800원), 162위안(약 2만 

6,500원)이며, 유기농분유시리즈(800g) 경우에는 각각 

416위안(약 6만 8,000원), 406위안(약 6만 6,500원), 358

위안(약 5만 8,600원)으로 두 배 가량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 

유기농제품 인증을 위한 검증수단 필요

･  유기농식품은 친환경식품, 무공해식품, 일반식품보다 더

욱 우수한 품질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기농식품 

중에서도 유기농분유는 엄격한 조건을 거쳐 생산되며, 

특히 영유아용 유기농분유의 경우 생산 및 가공처리가 

가장 엄격하게 요구된다.

유통매장에서 분유를 고르고 있는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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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중국의 유기농분유시장은 아직 초기단계다. 지

난해 유기농식품 인증방법이 새롭게 개정되었지만 여전

히 비유기농식품이 유기농식품으로 둔갑하거나, 유기농

성분이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

고 있다. 

･  업체의 경우 유기농제품으로 인증받은 후 규범을 따르

지 않는다거나, 우유 생산지를 바꿔 기입하는 경우도 있

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검증수단, 표준

규범, 정부인증(위탁) 감독관리 등을 강화해야한다는 목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1월, 영유아 조제분유    
제품등록 관리방법 본격시행

･  중국 사상 가장 엄격한 분유정책인 ‘영유아 조제분유 제

품등록 관리방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시판 중이던 브랜드 중 3분의 2가 퇴출되기도 했으

며, 다수의 유제품기업들은 정책의 요구에 따라 제품조

정, 제품명 변경, 패키지 리뉴얼을 진행하고 있다. 

･  또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면서 유기농분유 출시에 나

서는 기업들도 많아졌다. Arla은 지난 3월 유기농분유 

시리즈인 ‘아이와 나’를 출시하였으며, 네슬레차이나에

서도 같은 기간 영유아용 유기농조제분유를 출시했다. 

4월 말에는 Wissun에서 프리미엄 유기농분유를 출시하

기도 했다.

우수한 제품력과 유기농인증을 통한 시장 진출

･  중국의 소비 트렌드가 점차 고급화되면서 영유아제품 역

시 고급품의 소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 유기농분

유시장은 매년 성장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기업

들은 유기농분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제품

개발과 마케팅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영유아배합비 정책을 통해 수천여 개에 달하던 브

랜드들이 정리되면서 검증된 기업들만이 살아남았다. 

따라서 향후 신뢰도가 높은 이들 브랜드 간의 경쟁이 점

차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  중국시장에서 한국 분유제품의 점유율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의 우수한 유제품기업들은 지속

적으로 중국시장에 도전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는 이미 

유기농인증을 마친 곳도 있다. 중국의 분유정책에 부합

하는 엄격한 품질관리와 함께 적극적으로 프리미엄 시

장 진출을 위해 브랜드 개발을 병행한다면 중국 분유시

장에서 한국브랜드를 보게 될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왼쪽부터) Arla의 ‘아이와 나’, 네슬레 차이나 ‘卓淳能恩’, Wissun ‘Tianlai α’


